
안녕하세요. 사람낚는어부입니다. 

제게 쪽지로 자주 오는 질문 중 하나가 근수축 유형에 대한 풀이법은 없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짧게 칼럼으로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근수축 유형 

 

근수축 유형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숫자놀음’입니다. 

그냥 얘랑 얘랑 더하면 항상 일정하고… 쟤는 이완이든 수축이든 같고… 

따라서 골격근 문제 풀이는 항상 길이의 변화량에 주안점을 두고 푸셔야 합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육이 수축 중인지, 이완 중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골격근이 수축 과정이냐, 이완 과정이냐에 따라 ㉠, ㉡, ㉢의 길이가 늘어나

느냐, 줄어드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골격근이 수축 과정이라면, ㉠과 ㉢은 점점 길이가 줄어들고, ㉡은 점점 길이가 늘어납니다. 

골격근이 이완 과정이라면, ㉠과 ㉢은 점점 길이가 늘어나고, ㉡은 점점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 ㉡의 변화량 절대값은 같고, 이는 ㉢의 변화량 절댓값의 절반이며, ㉢의 변화량은 

골격근 X 전체의 변화량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수축 과정에서 ㉠이 4㎛만큼 줄어든다면, ㉡은 4㎛만큼 늘어납니다. 

그런데 ㉢은 반대편에서도 같은 만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4㎛만큼 줄어든다면 ㉢은 8㎛만큼 줄어듭니다. 따라

서 골격근 X 전체의 길이도 8㎛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직접 수축/이완 과정의 골격근 움직임을 그려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문제에서 쓰일 수 있는 조건은 ㉠과 ㉡의 합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과 ㉡의 합은 그냥 액틴 필라멘트 절반의 길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도 항상 일정합니다. 

이것도 자명하죠. 그냥 A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1. 근육이 수축과정인지 이완과정인지 확인한다. 

2-1. 골격근이 수축하고 있다면 ㉠이 x만큼 줄어들며, ㉢은 2x만큼 줄어들고 있고, ㉡은 x만큼 늘어나고 있으며, 

골격근 X는 ㉢의 변화량인 2x만큼 줄어든다. 

2-2. 골격근이 이완하고 있다면 ㉠이 x만큼 늘어나며, ㉢은 2x만큼 늘어나고 있고, ㉡는 x만큼 줄어들고 있으며, 

골격은 X는 ㉢의 변화량인 2x만큼 늘어난다.  

3. ㉠+㉡은 변화 전이든 변화 후든 항상 일정하다. 

4. ㉡+㉡+㉢도 변화 전이든 변화 후든 항상 일정하다. 

 

한번 기출을 통해서 몇 문제 풀어 봅시다. 

 

16수능 16번입니다.  

먼저 골격근이 수축하는지 이완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축 과정이군요. 

조건에서 ㉠과 ㉡의 합을 줬습니다. 1㎛이군요. 이건 수축이 되든 뭘 하든 변하지 않습니다. 

시점 ⓐ와 ⓑ에서 ㉢의 길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 때 A대의 길이를 줬습니다. 근데 A대의 길이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같아 변하지 않죠? 

ⓐ일때의 A대 길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대의 길이는 ㉡+㉡+㉢이죠? ㉢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나오고, ㉠+㉡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나옵니

다. 따라서 ⓐ와 ⓑ일때의 ㉠, ㉡, ㉢ 길이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8년 6평 8번입니다. 

우선 골격근 수축 과정임을 확인합니다. ⓐ에서 ⓑ로 변했군요. 

ⓑ일 때 ㉢의 길이는 0.2㎛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골격근이 수축하고 있다면 …(중략)… 골격근 X는 ㉢의 변화량인 2x만큼 줄어든다. 

문제에서 보면 골격근은 0.8㎛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일 때 ㉢의 길이는 ⓑ일 때 ㉢의 길이보다 0.8㎛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일 때 ㉢의 길이는 1.0㎛였겠군요. 

보기는 그냥 숫자 딱딱딱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실수가 없다면 길이만 다 구했을 때 못 풀 이유가 없죠 

 

물론 이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면 약간 돌아간 풀이법입니다. 이정도 난이도에서 변화량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냥 2.2㎛에서 0.2㎛ 빼서 ㉠+㉡ 합 구하고, 그걸로 ⓐ일 때 ㉢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더 빠른 풀이입니

다. 

다만 약간 더 생각을 필요로 하는 근수축 문제를 위해서 저 풀이법도 의식해 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원래 모든 문

제는 난이도가 어려울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다른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었던 이유, 19년 9평 11번입니다. 

설명은 그냥 그림을 풀어놓은 거네요. 바로 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유무에 따라 구간을 ⓐ, ⓑ, ⓒ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 ⓑ, ⓒ는 각각 ㉠, ㉡, ㉢ 중 하나입니다. 

㉠은 액틴만 있고, 마이오신은 없습니다. 

㉡은 액틴과 마이오신 둘다 있습니다. 

㉢은 마이오신만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에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없고 액틴 필라멘트만 있으므로 ⓑ가 ㉠이라는 사실입니다. 

골격근이 수축 과정이므로 ㉠는 시간이 지날수록 짧아져야 합니다. 



이제 두번째 표를 봅니다. 

 

X는 수축 중이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X-ⓒ의 값이 시점 𝑡1과 𝑡2에서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X가 줄어드는 만큼 ⓒ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했던 걸 다시 떠올려 봅니다. 

골격근이 수축하고 있다면 …(중략)… 골격근 X는 ㉢의 변화량인 2x만큼 줄어든다. 

골격근 X의 변화량이 ㉢의 변화량과 같다고 하네요? 여기서 ㉢은 딱 H대입니다. 

문제에서도 X의 변화량과 같은 부분은 ㉢입니다. 따라서 ⓒ가 ㉢입니다. 

자연스레 ⓐ가 ㉡이 됩니다.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 ㄱ. ⓒ는 H대이다. 맞습니다. 

보기 ㄴ. ⓐ의 길이와 ⓒ의 길이를 더한 값은 𝑡1일 때와 𝑡2일 때가 같다. 

ⓐ와 ⓒ는 각각 ㉡과 ㉢입니다. 

㉡과 ㉢은 서로 반대되는 길이 변화를 보이긴 하지만, 변화량의 절댓값은 ㉢이 두 배 더 큽니다. 틀립니다. 

보기 ㄷ. X의 길이는 𝑡1일 때가 𝑡2일 때보다 0.8㎛ 길다. 

두 번째 표에서 ⓑ+ⓒ는 2.0㎛에서 0.8㎛으로 줄어듭니다. 

ⓑ는 ㉠, ⓒ는 ㉢입니다. 

㉠과 ㉢은 서로 동일한 방향의 길이 변화를 보입니다. ㉠이 x만큼 줄어들면, ㉢은 2x만큼 줄어들죠. 

𝑡1일 때에 비해 𝑡2일 때에 ㉠+㉢는 3x만큼의 길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푱표에서 3x=1.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0.4㎛이고, 2x는 0.8㎛입니다. 

그런데 2x는 ㉢의 변화량이고, 이는 X의 변화량과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X의 길이는 𝑡1일 때가 𝑡2일 때보다 0.8㎛ 더 깁니다. 맞습니다. 

 

답은 ④. 



근수축 문제가 처음으로 약간 더 발전해서 계산을 필요로 하게 나온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골격근이 줄어들 때 같은 만큼 줄어드는 건 누구냐! 를 알고 있었다면 𝑡1과 𝑡2일 때 X-ⓒ가 같은 값을 

보이는 걸 보고 바로 ⓒ가 ㉢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x만큼 줄어들면, ㉢은 2x만큼 줄어든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기 ㄷ 또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풀 때 아예 이렇게 써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이정도입니다. 읽어보시고 직접 손으로 써서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그리 난이도가 높진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

다. 당연히 풀이법도 막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근수축이라고 깨작깨작 대충 쓰면 문제 풀리겠거니 하고 생각없이 풀다가 이번 9평 11번 같은 문제를 마주치

게 되면 헛되이 시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말고 신중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큰 난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사족으로, 6평에서 기존 신경전도문제가 심화되어 나왔고, 9평에서 기존 근수축이 약간 심화되어 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되었든 기존에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대충 비빔면 비비듯 비비다 보면 풀리는 풀이로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풀이방법을 정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수험생들에게 가장 의미없는 행동이 수능문제 난이도 예측하

기, 수능문제 뭐 나올지 예측하기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수능에서 근수축이나 신경전도가 얌전히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근수축의 경우 신경전도에 비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턱턱 걸릴 난이도 정도로는 충분히 낼 수 있

을 듯 합니다. 보통 근수축은 두번째나 세번째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걸려서 ‘이상하다…이거 풀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시간 버리다간 망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올해 수능에선 쉽다고 생각했던 유형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다면 꼭 일단 넘어가고 다른 쉬운 문제부터 푸세요. 


